
대학교 1학년때의 일입니다.  첫 한 학기가 얼마나 

어렵던지, 정말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무언

가 결단을 내려야하겠다는 마음에 무조건 밤 기차

를 타고서는 청평으로 갔습니다. 청평에 내려서 ㅇ

ㅇ산으로 무조건 걸었습니다. 그 밤 하나님의 음성

을 꼭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산으로 오르는 어

두운 밤 길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어둠 속에서 바스

락 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머리카락이 쭈뼛서더라

고요. 종종 개짖는 소리같은 것도 들렸는데, 혹시

나 그 놈들이 제게 덤비지는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계속 찬양부르며 마음을 달래면서 산길을 올랐습

니다. 금방 누군가 덮칠 것같은 밤길을 말이지요. 

아둘람은 성서에는 단 7번 나오기 때문에, 행여나 

형에게 그리 낯익은 곳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다

윗은 사울이 자기의 목숨을 노린다는 것을 알자 급

하게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놉 땅의 제사장 아히

멜렉에게서 진설병과 골리앗으로부터 빼앗은 칼을 

얻어가지고는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하지요. 그 

후에 가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아둘람

으로 다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아둘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다윗의 가족들과 다윗을 따르기 

원하는 이들이 아둘람으로 내려갑니다 (삼상 21-22). 

그 때에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숨어지내던 아둘

람은 번듯한 마을과 든든한 요새가 세워져 있는 견

고한 마을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동굴이었던 것같아요. 그래서인지, 성

서에서는 아둘람을 말할 때에, "아둘람 굴"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삼상 22:1; 삼하 23:13; 대상 11:15). 그

도 그럴 것이 지금의 아둘람을 가보면, 온 산이 전

부 동굴 천지예요. 이 동굴은 다윗 시대에도 다윗

의 도피처로 사용되었던 동굴들이지요. 어느 동굴

이 다윗이 숨어있었던 동굴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

다. 하지만, 이 동굴 중의 어느 하나는, 아니면, 이

미 무너져 내려버린 동굴 중의 하나는 다윗이 숨어 

[아둘람 지역] 아둘람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마른 광야와는 다르다. 유대산지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블레셋 평야를 앞두고 있

는 낮은 구릉지대(쉐펠라)에 있기 때문에 물 공급도 원활하다.

빛의 아둘람
(Adulam) 

* 이 글은 기독교세계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기고할 당시의 글의 타이
틀은 "이스라엘 서신"이었습니다. 저의 형에게 편지 형식으로 쓴 글인데요. 그래서 중간 중간 "형"이라
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내며 숨쉬던 동굴일 거예요. 이 도피처는 세대와 

세대를 거쳐 무려 1000년이 훌쩍 뛰어 넘는 기원후 

2세기에도 반로마 항쟁을 하던 유대인들의 도피처

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아둘람을 휘돌아 가다보면, 이 동굴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띠는 동굴이 하나 나옵니다. 

동굴전체에 삼각형과 사각형의 구멍이 송송 나있

는데, 이것은 비둘기 집이예요. 이 비둘기집들이 

모여있는 동굴은 반로마항쟁에 가담한 유대인들의 

먹을 거리와 생활유지를 위한 연료를 공급하는 중

요한 장소입니다. 비둘기는 저항군들의 스테미너 

유지를 위한 먹을거리로, 그리고 그 똥들은 연료로 

사용되었거든요. 이렇게 유용한 비둘기 집들을 동

굴 속에 만들어 놓고서는, 동굴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동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지요. 로

마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사냥하는 위험을 감수하

지 않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비둘기 집은 이곳 아둘람 뿐 아

니라, 마사다와 같이 로마시대에 대로마 항쟁을 하

던 곳에 거의 빠짐없이 발견되고 있어요. 

아둘람의 동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굴은 

한 사람이 아기들이 네발로 기어가듯이 기어들어

가야만 하는 동굴인데요. 이 동굴은 마치 미로처럼 

연결이 되어서 길을 모르는 사람이 동굴에 들어갔

다가는 겁먹고 놀라기 쉽상입니다. 

제가 처음 이 동굴을 들어간 것은 이상익 집사님과 

함께 였습니다. 이집사는 이름도 저와 비슷하고, 

방랑기질이 있어서 저와 죽이 잘 맞았습니다. 집사

님께서 한번 가보자고 하시기에 무턱대고 따라갔

습니다. 그런데 형도 알다시피, 제가 겁이 좀 많나

요? 놀이동산의 놀이기구도 제대로 타지 못하고 63

빌딩의 고속 엘리베이터도 창쪽으로 서지 못하는 

제가 이 동굴에 대한 사전 지식도 전혀 없이, 그저 

우리 나라의 석회동굴들과 같은 동굴이려니하고는 

준비도 없이 따라나선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동굴

에 들어서려니, 처음부터 걱정이 되더라구요. 동굴

의 입구가 너무나 작아서 말이지요. 

이 작은 동굴 입구로 군대에서 포복하듯이 기어들

어가야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날 밝은 색의 옷을 

입고 갔지 뭡니까. 하지만, 옷때문에 못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그냥 기어들어가기로 마

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 2미터쯤 기어들어

가니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거의 빛이 들어오지 않

는데에다가 공기도 그리 상쾌하지 않은 것이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공포감에 숨이 턱 막힐 것같았습

니다. 체면에 다시 돌아가자는 말도 못하고 동굴의 

안의 첫번째 작은 공간에서 망설이면서 또 다시 안

쪽으로 들어가는 집사님을 마지 못해서 따라 들어

[비둘기 집] 삼각형과 사각형 모양으로 움푹 패여 있는 홈들은 비둘기를 위한 집이다. 비둘기는 대로마 항쟁에 나선 유대인 저항군들의 먹을 거리이

자, 그 배설물은 불을 지피는 연료로 사용되었다.



갔습니다. 이런 동굴인줄 알았더라면, 후레쉬라도 

준비했을텐데하는 후회만 하면서 울고 싶은 마음

으로 마지 못해서 따라들어갔어요. 

어찌나 빛이 없던지, 눈에서 한번 손가락을 들이대 

보았는데, 전혀 보이질 않더라구요. 이놈의 동굴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도 모른채, 그냥 앞에서 가시

는 집사님의 소리만 듣고서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

런데 가면서 앞서가시는 집사님이 너무 빨리가시

는 것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중간중간 계

속해서 "집사님~"하면서 부르면서 앞에 집사님이 

가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정

도 되면, 정말 눈물이 찔끔 날 지경입니다. 아무것

도 보이지 않는데, 무릅은 아프고 손바닥도 아프

고, 가끔식 돌부리에 머리나 무릎을 부딪치고, 앞

서 가시는 집사님의 발바닥에 부딛치기도 하면서 

앞으로 앞으로 갔습니다. 속으로는 "에잇 이번에도 

이집사님에게 또 속았네" 하면서 원망하면서 말이

지요. 지난번에도 무작정 따라 나선 쿰란 길에, 길

도 없는 절벽을 하루 온종일 매달리면서 온몸이 멍

투성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던 차라, 오늘도 "또 당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얼마쯤 갔을까... 갑자기 넓은 공간이 느껴졌습니

다. 그곳에서 집사님께서 잠시 쉬자고 하더라고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았지만, 쉬자는 

집사님의 말씀에 일단은 어디 궁둥이 붙일 곳을 손

으로 더듬더듬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제게 "이전도사, 핸드폰있어?"하는 것입니다. "핸

드폰 있으면 한번 핸드폰 열어봐"하시는 것 아닙니

까? 이 동굴 속에 핸드폰 가지고 들어온들, 어디 안

테나나 뜨겠습니까? 동굴 속으로 족히 30-40미터

는 기어들어 온 것같은데 말이지요. 하여간에 제 핸

드폰 성능이 얼마나 되나 궁금하기도 해서 핸드폰

을 열었는데, 핸드폰의 액정에서 나오는 빛에 눈이 

부시더군요. 집사님께서 핸드폰 빛을 후레쉬 삼아 

이리저리 비춰보라고 하시기에 사방을 둘러보았습

니다. 세상에나... 핸드폰의 액정 빛이 그렇게 밝은 

줄은 처음을 알았습니다. 이리저리 비추어 보는데, 

사방이 훤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날 그 동굴에

서 집사님과 저는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

누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동굴에서 문득 제가 1학년때의 생각이 나

더라구요. ㅇㅇ산을 오르던 그날 밤 저는 참 무서

웠습니다. 길이 있는 것도 확실하고, 그 길이 기도

원으로 가는 길인 것도 확실한데, 눈에 보이는 것

이 아무것도 없으니,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한시간 

반쯤 지났을까하는 때에 멀리 기도원의 불빛과 가

[아둘람의 동굴 입구] 완전 포복으로 기어들어가야하는 좁은 입구의 동굴이다. 아기들처럼 네발로걸을 수도없는 좁은 입구의 동굴만 있는 것은 아니

지만, 대부분 이정도의 크기이다. 



로등 불빛이 보이는데, 얼마나 반갑던지요. 기도원

에 뛰어들어가 그날밤 참 열심히 기도했더랬습니

다. 왜 있잖습니까? "오늘 답을 주시지 않으면, 오

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면, 학교 그만두고 다

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하는 땡깡말이지요. 그런

데, 그날 밤 한 잠 자지 않고 밤새워 기도했는데에

도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

님이 계시기는 하는 분인가"하는 마음에, 더 늦기 

전에 대입시험 준비나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새벽 

산을 내려오는데, 신비롭게 안개가 낀 골짜기와 계

곡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있고, 옆에서 조그마

한 개울도 흐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밤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던 전혀 새로운 산의 모양새와 아

름다움이 드러난 아침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알게

된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과 "

보이는 것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참된 모습"

이었습니다. 채 스무살이 되지 않았던 제가 경험했

던 그 때의 그 감격은 제가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힘

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둠 속, 앞서가는 집사님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집사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사님을 불러

야했던 제 믿음 없음과, 집사님이 앞에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나, 단지 보이지 않기에 앞으로 나아가

기를 두려워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보

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지...하는 

[아둘람 동굴] 구릉지대의 곳곳에 이렇게 동굴들이 즐비하게 있다. 

생각에 정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내 앞길을 인도하고 있는 그분! 아마 다윗도 이 동

굴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테고, 그래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나 봅니다.


